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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종 젖소 산업, 청년농과 함께 키워갑니다
- 김진형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제주 청년농 운영 저지종 특화 목장 방문

 
- 청년농 주도의 ICT 기반 목장 혁신과 저지종 젖소 산업 확산 논의

- 김진형 부장 “청년농이 낙농업의 미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 강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9월 29일 저지종 젖소 사육과 목장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낙농 목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다원 목장은 청년 후계농 김경복 씨가 ICT 기반의 현대화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로봇착유기 8대와 자동포유기, 사

료급여로봇 등을 적극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현재 총 사육 

규모는 800두로 이 가운데 저지종 젖소가 150두(착유 60두)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홀스타인 650두(착유 300두)이며, 저지종 사

육 규모만 놓고 보면 국내 단일 목장 기준 최대치다.

 김진형 부장은 “청년농이 주도하는 ICT 기반 목장 운영과 저지종 젖소 

사육 확산은 국내 낙농업이 나아가야 할 혁신의 방향”이라며, “국립축산과

학원이 개량기술과 유제품 연구를 통해 청년농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이 도전하는 저지종 유제품 산업화 사례가 낙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청년농 김경복 씨는 현재 ‘제주 저지우유’와 ‘저지그릭제주’를 개발해 온

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을 통해 판매 중이며, 저지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 

등 신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26년까지 저지우유 체험과 홍보

를 겸한 테마파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품

질 저지우유 유제품 개발을 통해 제주 낙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9월부터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 확대를 위해 분기별로 송아지 조직 샘플을 수집해 유전체 분석을 실

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농가에 제공해, 우수 개

체를 선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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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젖소 저지종 사육 민생현장 방문 계획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5. 9. 29. (월), 10:30∼11:00
❍ 장 소 : 제주 다원목장 (김정옥 영농조합법인 대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미래로 248-12

❍ 내 용

- 제주도 젖소 저지종 사육농가 현장 방문

< 목 장 정 보 >
 q [사육규모] 저지종 150두 사유 중(착유 60두)
   * 저지종 사육 목표: (2025) 150두 → (2026) 200두 → (2027) 300두

 q [유업체 인수] 제주우유(1985) → 삼양제주우유삼양식품(2011) → 제주우유다원목장(2022.4~)
   * 다원목장을 포함한 11개 농가가 납유한 원유로 무항생제, 유기농 등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에 주력

 q [제품판매] 마켓컬리 입점하여 “제주 저지우유” 및 “저지그릭제주” 제품명으로 판매 중(’24.3∼)
 q [목장자동화] 로봇착유기, 자동포유기, 사료급여로봇 등 첨단 ICT 장비 도입
   * 다수의 착유우의 유생산을 위해 로봇착유기(Lely사 제품) 8대 설치

방문일정

시 간 분 내 용

09:30～10:10 40 ∘이 동(다원목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미래로 248-12

10:30～11:30 60
∘다원목장 현장방문
- 저지종관련사업현황점검및 ICT 도입현대화목장노하
우·애로사항청취


